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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몸이 천냥이라면 눈은 구백 냥이라는 말도 있듯이, 눈은 매우 중요한 신체 기관이다. 더군다나 백세
시대가 도래하면서 오래도록 ‘잘 보는 것’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. 그러나 최근에 스마트폰 사용과 근
거리 작업의 증가로 현대인들에게서 예전에는 그다지 비중이 높지 않았던 다양한 안질환들이 많이 증가하
고 있다. 특히 치과의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항상 미세하고 정밀한 작업을 근거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, 강
한 레이저 빛 등에 항상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, 눈건강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. 
치과의사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더 많은 유병률을 보일 수 있는 질환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. 안구
건조증, 노안, 그리고 광손상의 가능성 등이다. 
사소한 것 같지만 안구건조증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. 우리 눈물막은 단순한 물이 아니고 많은 성분이 여
러 층을 이루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한다. 또한 안구건조증도 단순히 눈물이 부족한 질환이 아니
라, 눈꺼풀과 기름샘, 안구표면 염증, 중추신경계 등 여러가지 복합체가 다양하게 복잡하게 서로 얽혀서 
일어나는 질환으로, 관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눈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. 고 위험군인 치과의사들의 
안구건조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리가 필요한 현실이다. 한편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는 치과의사의 경
우 노안에 대한 위험도 다른 직군보다 높은 편이므로, 노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. 
본 강의에서는 안구건조증의 원인과 대처 방법, 노안의 발생 기전과 최신 치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
다. 이 외에도 평소 눈 관리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고, 기타 여러가지 눈 건강에 대한 진실과 거짓에 
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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